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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36)  서해 연안해역의 조석주기와 연안안개 발생의 상관성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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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 
안개는 구름 밑면이 지표 또는 지표와 매우 근접한 구름으로, 공기가 냉각되거나 또는 충분한 양의 수증기

가 공기에 포함되어 포화될 경우 발생한다. 우리나라 서해안의 경우, 해안선의 출입이 매우 심하여 만, 반도, 
곶, 섬 등이 많고, 지형경사가 완만하고 조차가 심하여 넓은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는 등 남북 방향의 단조로운 
해안선을 갖는 동해안에 비해 매우 복잡한 지형조건을 갖고 있다. 이러한 서해 연안은 조석간만 차이에 의한 
기온과 노점온도 차이의 변화로 연안안개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해 연안해역의 
조석효과와 연안안개 발생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.

2. 자료 및 방법
지상 자료의 분석 기간은 2008∼2017년으로 10년간의 서해 중부(인천)와 남부(목포)의 안개일수 통계분석을 

위하여 인천과 목포의 종관기상관측장비로부터 관측된 지상관측자료를 이용하였다. 해양자료는 국립해양조사
원의 인천과 목포 조위관측소의 조위자료를 이용하여 조석주기와 안개발생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. 

3. 결과 및 고찰
서해 연안안개의 월별 발생 빈도 특성을 분석한 결과, 전반적으로 안개는 4∼7월에 집중되었으며, 인천은 7

월에, 목포는 4월에 안개발생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. 안개계속시간이 3시간 이상 6시간 이하인 경우는 인
천은 5∼7월에, 목포는 4월과 7월에 높은 안개발생 빈도가 나타났다. 안개계속시간이 2시간 이하로 짧게 나타
난 경우는 인천에서 7월에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고, 목포에서는 5월과 6월에 안개발생 빈도가 증가하였다. 조
석주기가 연안안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3시간 이상 6시간 이하의 안개계속시간이 나타난 안개발
생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, 전반적으로 인천의 경우 7월에, 목포의 경우 4월에 높은 빈도가 나타났고, 인천
의 경우 창조류일 때, 목포의 경우 간조일 때 높은 빈도가 나타났다. 특히, 7월의 경우 인천과 목포 모두 창조
류일 때 뚜렷하게 높은 안개발생 빈도가 나타났고, 이는 서해 연안에서 창조류가 나타남에 따라 여름철 상대
적으로 낮은 수온을 가지는 심해수가 용승되어 낮은 수온을 가지는 영역을 형성하게 되어 높은 해기차를 유발
해 연안안개를 발생시킨 것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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